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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2025년 9월 14일 주일 설교입니다. 

<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 

 출애굽기14:13,14 / 새찬송가 210 (통일 245) 시온성과 같은 교회  

1. 출애굽의 역사는 구약의 역사 중 가장 위대하고 극적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

적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출애굽은 구약의 역사 중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뒤따라 추격하던 애굽의 군병들이 홍해에 수장됨으로써 완성됩니다. 이

는 신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역사가 인간의 그 어떤 도움 없이 이루어졌듯이 인간의 구원역사도 

오직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그 권능으로 이루어집니다. 당대 최강국이었던 애굽 바로

의 권력을 무너트린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거부했던 바로 때문에 하나님

께서 애굽 땅에 직접 내리신 열 가지 재앙 때문이었습니다.   

2.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역사와 달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싸우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악의 세력과 싸우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 즉 구원의 

최종 승리에 대해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기는 자(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

내신 주님의 편지들 중)’ 라고 하신 것 것입니다. 

  

 하나님은 싸움에 능하십니다(시24:8). 우리는 하나님의 싸우심에 끼어들 수 없습니

다(출14:14). 그러므로 우리는 ‘가만히’ 즉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승

리를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지켜보아야 합니다(출14:13). 

 하나님은 악의 세력과 싸우실 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애굽과 싸우실 

때는 구름을 동원하셨습니다(출14:15-20). 그리고 바람을 사용하셨습니다(출

14:21-30). 이 싸움은 이스라엘과 애굽의 대결이나 모세와 애굽의 대결처럼 보이지

만 사실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고 실제는 만물을 수단 삼으신 하나님과 애

굽의 대결이었습니다. 

3. 우리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친히 그 모든 악과 싸워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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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실상은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삼상

17:44,45).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블레셋의 악한 세력을 

대표하는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그가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나아간 점입니다.  

바울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악의 세력과 싸우며 자신의 생을 보냈습니다

(딤후4:6-8). 바울은 선한 싸움을 인생 끝 날까지 하였고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

모데에게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였습니다(딤전6:12).

 선한 싸움이란 주님이 친히 싸우시기 위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 나는 가만히 있고 오직 믿음으로 주의 이

름으로 나아가는 싸움, 그리하여 주님이 친히 나의 구원을 위해 악의 세력과 싸

워주시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먼저 죄와 싸워야 합니다(히12:4).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와 싸우는 처절한 전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주님이 친히 싸워주실 때 내가 

죄를 이기게 됩니다. 질병이란 악과도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질병에서 

낫게 하시려고 친히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 질병과 싸우시면서 고난의 피를 흘리

셨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싸울 때 주님께서 싸워주시고 내가 고침 받고 강건하게 

됩니다. 

 또 저주의 문제와도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우리의 

저주의 문제들과 싸우시며 피를 흘리셨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의 문제들과 싸

울 때 주님께서 싸워주시고 내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사망이

라는 악한 원수와 싸워야합니다(고전15:26).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하심으로써 사망을 이기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망과 싸울 때 예수님으

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이 싸움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싸

움인지를 분별하고 확신한 다음 주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합니다.    

     

<적용&실천> 

 나는 싸워보지도 않고 죄나 질병 혹은 문제로 인해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 하지는 않습니까? 기도함으로 싸워주시는 하나님

께 그 문제들을 고백하며 잠잠히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